
백원국 차관, “최첨단 안성-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”만전 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(금) 오전 안성-구리 고속도로 건설

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 ㅇ 안성-구리 고속도로는 서울-세종 고속도로(총 128㎞) 구간 중 안성시와 

구리시를 잇는 72㎞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.

 ㅇ 안성-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㎞/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

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,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, 

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하였다.

  - 아울러,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

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

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

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 ㅇ ’26년 세종-안성(56km)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,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

약 10%, 중부고속도로는 약 15%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, 

  -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, 국민 이동 

편의 향상,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

있을 것으로 보인다.

□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“안성-구리 고속

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

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

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”을 지시하면서,

 ㅇ “또한,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

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4. 4. 26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